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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학생의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으로 구성되는 잠재프로파일을 규명하고 이러한 

프로파일에 따라 성별, 자아탄력성(자아탄력 및 자아취약),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 지역 중학생 3학년 27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의 잠재프로파일은 4개의 집단이 적절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이 모두 낮은 ‘적응 집단’, 외톨이 성향은 낮으

나 학업소진은 높은 ‘소진 집단’, 외톨이 성향은 높으나 학업소진은 낮은 ‘외톨이 집단’, 외톨

이 성향과 학업소진이 모두 높은 ‘외톨이-소진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4개 집단에 대해 교차

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톨이-소진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낮은 

자아탄력, 높은 자아취약, 낮은 학교적응 수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학생 상담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되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주요어 : 외톨이 성향, 학업소진,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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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친구의 우정을 통해 협동성과 

상호존중, 대인관계 감각을 발달시키게 되며, 

이런 능력은 이후 다른 사회적 관계들에 확장,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친구가 없는 청소년들

은 무능감, 낮은 자존감, 우울 등 많은 부적응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명숙, 송행숙, 

2011). 하지만, 이와 같이 건전한 친구관계 형

성 및 경험이 청소년기의 중요 발달 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핵가족 및 가족의 고립

화, 부모의 과잉보호 현상, 학업에 대한 지나

친 강조와 압력,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으로 인한 한국 사회적 환경 속의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지향적인 성

향을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내재적 

혹은 외현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공간

이 되었으며 다양한 통신매체 발달로 확산된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들로 친구가 없는 외

톨이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김은정, 

2001; 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명백하게 따돌림을 받는 집단의 경우와는 달

리, 이와 같은 외톨이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거부가 지속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지는 않으나(이시형, 김은정, 김미영, 김진영 

2000), 또래집단에 들어가더라도 조용하고 특

정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종종 무시당하

는 경우를 보이며 또래 집단에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하고 꺼리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박선영, 김광웅 2008). 특히 이들은 초기

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에 대한 친밀

감의 실패로 더욱 외로움을 경험하며(이명선, 

2011),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다고 

여기며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고 더 

우울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01; 유정이, 임지영, 2003). 이에 외톨이 수

준 및 경험을 낮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개입

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한국 청소년들은 과열된 입시 경쟁으로 인

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문경숙, 2006).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대처

에 실패하게 되면 소진을 유발하게 된다(신효

정, 김보영, 이민영, 노현경, 김근화, 이상민, 

2011). 소진(burnout)이라는 개념은 일과 관련하

여 지치고 힘든 상태를 의미하며 인간서비스 

계통의 직업군에서 쓰이기 시작(Freudenberger, 

1974) 하였으며 이후 다른 종류의 직업적 환

경으로 확산되었다. 학생인 청소년들의 경우, 

고용되거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는 않지

만, 수업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구조화된 과

제를 완수하며 시험을 통한 평가를 받아야 하

기에, 학업은 하나의 직무로 간주된다(Meier & 

Schmeck, 1985). 따라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

트레스가 매우 심각하면 그로 인해 소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업소진은 만성

적 학업스트레스와 과도한 학업요구가 오랫

동안 지속된 결과로, 정서적 자원의 고갈, 학

업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무능감과 같은 심

리적 증상을 동반한다(김민애, 이상민, 신효

정, 박양민, 이자영, 2010; Schaufeli, Martinez, 

Marques-Pinto, Salanora, & Baker, 2002). 이에 학

업소진된 학생들은 학업 수행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과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

다. 또한 학업소진은 주관적 웰빙 및 삶의 만

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신건강 뿐

만 아니라 학교 적응 혹은 자살생각 등의 이

차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학업소진을 낮출 수 있는 개입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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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

이지만, 최근 국외 연구들의 결과들은 이러한 

학업소진이 외톨이 청소년들의 경험과도 관련

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톨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요 감정인 외로움은 신체적 건강 

및 우울과도 관련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외로움이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학업성취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Benner, 2011; 

Stoliker & Lafreniere, 2015) 보여준다. 이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의 외로움 수준이 높

을수록 학업능력이 떨어지고, 학업 성적이 저

조하며, 독해력과 수학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nner, 2011). 이러한 결과는 외로움

이 학업능력 및 학업성취에 있어 또 다른 중

요 변인인 학업소진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외로움과 학업소진의 관계를 

알아보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변인들을 처음으

로 함께 본 Lin과 Huang(2012)의 연구는 외로

움과 학업소진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다른 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외로움을 

많은 느끼는 학생들 경우, 학업소진 수준도 

더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달리 외로움과 학업소진을 함

께 본 또 다른 연구(Stoliker & Lafreniere, 2015)

에서 학업소진과 달리 외로움은 학업 영역 중 

학업 성취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odeen과 Hassan 

(2019)의 연구에서도 외로움은 남녀 모두 학업

성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외로움과 학업소진이 관련되어 있고, 

역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경험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학생들

의 문제 영역에 있어 두 변인의 영향과 양상

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로움은 

청소년들의 경험하는 관계적인 영역에서, 학

업소진은 학업영역에서의 문제들과 관련될 수 

있으며, 두 변인들 수준을 중심으로 좀 더 다

양한 조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두 변수 수준들을 중심으로 다양

한 집단의 가능성과 함께, 외톨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요 감정인 외로움과 학업소진은 

모두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저해하는 청소년들

이 경험하는 흔한 문제가 되어왔음에도 불구

하고(Stoliker & Lafreniere, 2015) 두 변인을 함께 

본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무엇

보다 두 변인 수준들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두 변인을 중심으로 문제 영역별 집단들

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경험의 긍정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

는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에 본 연구는 두 변인 수준들을 중심으로 다

양한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변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성 조합들을 

규명하는 과업은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가능한데, 이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집단 내 이질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중심

(person-centred) 접근이다. von Eye과 Bergman 

(2003)에 따르면, 이 분석 방법은 변인-중심 접

근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소수 집단의 특성

을 분석함으로써 위기 대상을 발견하고 이들

을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으로 구성된 잠재프로

파일을 규명함으로써 두 변인의 수준들을 중

심으로 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양상을 살펴보

고, 집단들의 특성을 인구배경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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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인구배경학적 변

인으로는 성별이, 심리적 변인으로는 자아탄

력성(자아탄력 및 자아취약)과 학교적응이 해

당 변인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외톨이 성향과 성별에 대해 살펴보면 

여학생은 비외톨이 집단보다 외톨이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명숙, 

송행숙, 2011). 그러나 외톨이 성향의 주요 

정서라 할 수 있는 외로움의 정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예를 들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로움

을 경험하는 것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Al Khatib, 2012; Thomopoulou, 

Thomopoulou, Koutsouki, 2010)과, 이와는 대

조적으로 남성이 더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난 연구결과(Batigun, 2005; Knox, 

Vail-Smith, & Zusman, 2007)들이 있었다. 또한 

Mahon과 그의 동료들의 메타 연구(2006)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학업소진 차이 역시 연구마다 상

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남성의 

학업소진 정도가 여성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

과들(Ling & Huang, 2012; Wiseman et al., 2006)

과 여성의 학업소진이 더 높다는 연구(Kiuru, 

Aunola, Nurmi, Leskinen, & Salmela-Aro, 2008)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

음을 보여주지만, 어느 성별에서 더 높은 외

톨이 성향 혹은 학업소진을 보이는지는 연구

마다 상이하기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외톨이 성향

과 학업소진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이 성

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외톨이 성향 및 학업소진과 관련

을 갖는 변인으로 심리적 변인인 자아탄력성

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탄력성이

란 내, 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

성 있게 적응하는 일종의 성격유형으로(Block 

& Block, 1980), 외톨이 성향과 같은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 적응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영혜, 2009; 채수연, 송영혜, 2004; 허지

연, 2004). California Child Q-Set(CCQ; Block & 

Block, 1980a)를 국내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구

형모와 황순택(2001)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자아탄력과 자아취약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

된다. 자아탄력이란 자아탄력성이 높고 적절

한 수준의 자아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하며, 

자아취약(ego brittle)은 자아탄력성이 낮은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자아통제가 지나치게 강하

거나 지나치게 약한 특성이 모두 포함된다. 

자아탄력성과 외톨이 성향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외톨이 성향과 자

존감, 자존감과 탄력성 간 관계를 바탕으로 

외톨이 성향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비외톨이 집단보다 

자존감이 낮은 외톨이 성향의 청소년들은 자

기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여 

불안한 성격과 심리상태를 형성하고 이에 따

라 행동하므로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김순복, 2010; 최외선, 자영숙, 

2000). 자존감, 자기개념 등 자기에 대한 인

식이 자아탄력성과 관계가 깊다는 연구(Lee, 

Nam, Kim, Kim, Lee, & Lee, 2013)를 고려해 볼 

때, 자아탄력성 역시 외톨이 성향 수준과 관

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학업

소진과도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박시연, 2016; 조주연, 김명소, 2013), 청소년

의 학업소진에 대한 국내 메타연구(서미옥, 

2018)에서 자아탄력성과 학업소진은 부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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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예측하지 못한 일에 부딪혔을 때 불안을 다스

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힘을 지니므로, 

학업소진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정선아, 이고운, 2016).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의 잠재프로파일이 

자아탄력성 및 자아취약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이 외톨이 성향 및 학

업소진과 갖는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톨이 경험은 학업부진, 장기적인 학습장애, 

등교거부, 왕따, 폭력 등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의 경험으로도 이어지며 결과적

으로 학교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11). 또래로부터의 

소외감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우는 사회적 

기술과는 다른 또래관계에서 습득하는 사회적 

기술을 확장시킬 기회를 박탈하기에, 스트레

스 상황에 있어 이를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

는 대처 방법을 찾기 어렵고 심리적 부적응, 

문제행동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박가화, 이지민, 2018).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

스 중 가장 높은 것이 학업 관련 스트레스(모

상현, 김형주, 2014)이며, 학업스트레스가 해소

되지 못하고 만성화되어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생활만족도와 행복감이 저하되는 것

으로 나타나기에(김정현, 마연연, 고민선, 2013; 

김홍희, 한기순, 2015; 이상민, 2012; 최옥, 이

우송, 2014), 외톨이 수준 성향 및 학업소진 

수준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들이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이어주는 중

간 단계인 중학교 시기는 부모나 가족보다는 

또래관계에 본격적으로 몰두하여, 하루 중 가

장 많은 시간을 또래와 보내고 그들의 평판

에 민감해지며, 또래집단의 규범을 따르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긴다(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이러한 중학생들에게 또래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선호도나 인기도는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무리 안에 소속되지 

못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

다(정옥신, 이재용, 2017). 또한, 중학교는 초등

학교와 달리 교과마다 담당 선생님이 바뀌고, 

학습량과 난이도가 크게 증가하기에 중학생들

에게 있어 ‘중학생이 됨’이란 삶의 균형이 깨

지고 ‘공부’가 압도하는 시기에 진입하는 것이

라고 보고되고(김경애 등, 2017)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과중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

으며 학업소진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발달적 변화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

한 시기이고, 이때부터 가시화된 학교적응 문

제가 이후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상당한 영향

을 미치기에(최옥, 이우송, 2014; Simon-Morton 

& Crump, 2003),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중요 영역인 관계 영역과 학업 영역에서 경험

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개입들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들이 경험하는 관계 

문제 영역과 학업 문제 영역을 외톨이 성향 

수준과 학업소진 수준을 통해 알아보고 이 문

제 수준에 따른 다양한 집단들의 분류를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외로움과 학업소진을 낮출 

수 있는 개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 수

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집단별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성별, 자아탄력성(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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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및 자아취약), 학교적응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 수준

에 따라 어떠한 잠재프로파일들이 나타나는

가?

연구문제 2. 외톨이 성향 및 학업소진의 잠

재프로파일 집단은 성별, 자아탄력성(자아탄력 

및 자아취약), 학교적응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경남 지역 5개 학교의 중학생 3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여 진행되었다. 

2018년 9월∼12월에 설문조사 협조를 구하였

고, 학교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284명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한

국심리학회 연구윤리 규정(한국심리학회, 2016. 

12.)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자에

게는 연구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안내

되었다. 모든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이 제

공되었으며, 중도에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

도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 14명을 제외하고, 270명의 자료

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자료에서 

남학생은 129명(47.8%), 여학생은 141명(52.2%)

으로 성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연구도구

외톨이 성향

외톨이 성향은 이시형, 김은정, 김미영, 김

진영, 이규미, 구자경(2000)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외톨이 질문지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소외와 외로움 7개 문항(예: 학교에

서 혼자라고 느낀다), 사회적 유능감 6문항(예: 

나는 친구가 많다), 친구교류부재 3문항(예: 친

구집에 놀러가는 일이 없다)의 총 16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유능감 요인은 역채점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성향이 높음을 의

미하도록 점수화하였다. 이시형 등(2000)의 연

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

다. 하위요인별로는 소외와 외로움이 .90, 사

회적 유능감은 .85, 친구교류부재는 .74로 나타

났다.

학업소진

학업소진은 한국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이영복, 이상민, 이자영(2009)의 학업소

진 척도를 수정, 보완한 김민애, 이상민, 신효

정, 박양민, 이자영(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민애 등(2010)은 탈진, 냉담, 무능감, 반감, 

불안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된 이영복 등(2009)

의 학업소진 척도 중 불안 하위요인을 제외하

는 것이 측정학적으로 양호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김민애 등(2010)의 견해에 

따라, 탈진(예: 나는 공부 때문에 심정적으로 

고갈된 느낌이다), 냉담(예: 나는 내가 하고 있

는 공부가 중요한지 의심스럽다), 무능감(예: 

나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된다), 반

감(예: 나는 공부밖에 없는 세상이 싫다)의 4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학업소진 척도를 사

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5개 문항의 Liker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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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 전체의 내적합

치도는 김민애 등(2010)의 연구에서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

위요인별로는 탈진 .90, 냉담 .90, 무능감 .92, 

반감 .94였다.

자아탄력성(자아탄력 및 자아취약)

자아탄력성은 구형모, 황순택(2001)이 중학

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자아탄력성과 자아통

제척도(CCQ) 척도 중에서 자아탄력성 요인 문

항을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요인은 자아탄

력 18문항과 자아취약(예: 놀림이나 비난을 받

으면 쉽게 상처를 입는다) 15문항의 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

수록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

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예: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바로 회복하거나 정

상적인 상태로 돌아온다). 반면 자아취약 수준

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부

족하여 바로 포기하고 물러서는 등 적응의 효

율성이 떨어지며 자신에 대해 무가치한 존재

라고 느끼는 경향성이 커짐을 나타낸다. 응답

은 Likert 9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탄력이 높거나, 자아취약이 높음을 

의미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승희(2013)

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의 내적합치도는 .89, 자

아취약의 내적합치도는 .80이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자아탄력이 .92, 자아취약이 .85로 양호

한 수준이었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이규미(2005)의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공부(예: 나는 수

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

다) 8문항, 학교친구(예: 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10문항, 학교교사(예: 나는 선

생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10문항, 학

교생활(예: 나는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쾌하다) 

10문항의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이

규미(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0으로 

높은 편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94로 높게 산

출되었다.

자료분석

자료의 대략적인 분포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5 프로그램으로 상관분석과 기술

통계를 실시했다. 연구문제 1을 위해 Mplus 8 

프로그램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했다. 외톨이 성향은 4점 

척도, 학업소진은 5점 척도로 두 변인이 서로 

다른 점수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변

인을 Z점수로 변환하여 LPA 분석에 사용했다. 

최적의 잠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

량적 측면에서 정보적합도 지수, 통계적 유의

도, 분류의 질을 검토했고, 정성적 측면에서는 

간결성의 원칙(rule of parsimony)에 따라 각 프

로파일의 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했다

(McCrae, Champman, & Christ, 2006). 정보적합

도 지수로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87),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SSABIC(Sample-Size Adjusted 

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clove, 1987)를 포

함시켰다. 이들은 모두 값이 작을수록 적합

한 모형임을 뜻한다(Muthén & Muthén, 2006). 

통계적 유의도로는 LRT(Likelihood Ratio Test, 

or LMR: Lo, Mendel, & Robin, 200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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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이 성향 학업소진 자아탄력 자아취약 학교적응

학업소진   .18** -

자아탄력   -.42***   -.27*** -

자아취약    .36***    .32***  -.10 -

학교적응   -.41***   -.43***    .59***  -.18** -

평균 1.75 2.57 5.65 4.21 2.88

중앙값 1.69 2.50 5.50 4.20 2.87

표준편차 0.46 0.81 1.27 1.19 0.39

최솟값 1.00 1.00 2.11 1.00 1.92

최댓값 3.31 4.70 9.00 9.00 4.00

왜도 0.70 0.36 0.36 0.15 0.31

첨도 0.20 -0.19 0.27 1.07 0.85

** p < .01, *** p < .001

표 1. 주요변인 상관 및 기술통계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McLachlan 

& Peel, 2000)를 사용했다. 이들은 잠재프로파

일의 개수가 k개인 모형(H1)과 k-1개인 모형

(H0)의 로그최대우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 

p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k-1개보다 k

개의 잠재계층 모형이 적합함을 뜻한다. 분류

의 질은 전반적 분류정확도인 Entropy를 확인

했다.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임

을 뜻한다(Muthén, 2004). 정성적 측면에서 하

위 집단을 효율적으로 대표하는 모형을 선택

하기 위해 프로파일 별 개체 소속비율과 프로

파일 모양을 확인했다. 5% 미만 집단이 포함

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프로파일이 발견되지 

않는 모형은 간결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Lubke & Neale, 2006). 

연구문제 2를 위해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를 통해 변인

들의 전반적인 관계와 특성을 알아보았다(표 

1). 상관분석 결과,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 

간에는 약한 정적 상관(r=.18, p<.01)이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톨이 성향은 자

아탄력과는 부적 상관(r=-.42, p<.001)을, 자아

취약과는 정적 상관(r=.36, p<.001)을 지녔다. 

학교적응과는 부적 상관(r=-.41, p<.001)을 보

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학업소진과 자아

탄력은 부적 상관(r=-.27, p<.001), 학업소진과 

자아취약은 정적 상관(r=.32, p<.001)을 지녔

고, 학교적응과는 부적 상관(r=-.43, p<.001)을 

보였다. 한편, 자아탄력성과 자아취약성은 유

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10,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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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k)

2 3 4 5 6

정보적합도 지수

AIC 1508.45 1504.77 1503.78 1503.64 1505.25

BIC 1563.64 1550.75 1550.56 1561.21 1573.62

SSABIC 1520.44 1510.05 1509.34 1510.48 1513.38

통계적 유의도
LMR p<.01 p<.05 p<.05 p>.05 p>.05

BLRT p<.001 p<.05 p>.05 p>.05 p>.05

분류의 질 Entropy 0.74 0.73 0.73 0.68 0.71

개체 소속 비율(%)

1 78.5 11.8 72.2 48.5 4.1

2 21.5 84.8 5.9 25.9 2.6

3 13.4 10.8 12.2 11.5

4 11.1 4.1 38.9

5 9.3 9.2

6 33.7

표 2.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 비교

기술통계 결과에서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

은 모두 중앙값(median)이 평균(mean)보다 작고 

왜도가 0보다 크게 산출되었다. 이는 자료들

이 다소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이루고 있음

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톨이 성

향의 평균은 1.75점(4점 척도, 1.00점∼3.31점), 

중앙값은 1.69점, 표준편차는 0.46점이었다. 학

업소진는 평균 2.57점(0.81, 5점 척도, 1.00점∼

4.70점), 중앙값 2.50점, 표준편차 0.81점이었다. 

자아탄력의 경우 평균 5.65점(9점 척도, 2.11점

∼9.00점), 중앙값 5.50점, 표준편차 1.27점이었

다. 자아취약은 평균 4.21점(9점 척도, 1.00점∼

9.00점), 중앙값 4.20점, 표준편차 1.19점이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은 평균 2.88점(5점 척도, 

1.92점∼4.00점) 중앙값 2.87점, 표준편차 0.39

점이었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으로 구성된 하위집

단을 규명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

시했다.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프로파

일 수 k를 2개에서 6개까지 증가시키면서 총 

5개의 모형을 분석했다(표 2). 우선 정량적 측

면에서 5개 모형을 살펴보면, 정보적합도 지

수는 k=2∼4로 증가하면서 감소하다가 k=5가 

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

으로 AIC는 k=5인 모형이, BIC와 SSABIC는 

k=4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도(LMR, BLRT)는 k=2와 k=3에서 

유의했고, k=4일 때 LMR은 유의했으나, BLRT

는 유의하지 않았다. k=5와 k=6는 LMR과 

BRTL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분류의 질인 

Entropy는 k=2일 때 0.74로 가장 높았고, k=3

과 k=4일 때 0.73으로 다소 감소했다. k=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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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인원 (%)
외톨이 성향 학업소진

추정평균 표준오차 추정평균 표준오차

적응 집단 (well-functioning group) 195 (72.2%) -0.39 0.07 -0.36 0.10

소진 집단 (burnout group) 16 (5.9%) -0.51 0.31 1.26 0.48

외톨이 집단 (lonely group) 29 (10.8%) 1.66 0.25 -0.14 0.16

외톨이-소진 집단 (lonely burnout group) 30 (11.1%) 0.89 0.23 1.35 0.26

표 3. 프로파일 별 외톨이 성향 및 학업소진의 추정평균 및 표준오차

때 0.68로 가장 낮았으며 k=6일 때 다시 0.71

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정량적 

측면의 지수들은 서로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으나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최적의 모

형은 k=4 혹은 k=5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간

명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살펴봤을 때, k=5 모

형은 한 집단의 개체 소속 비율이 4.1%에 머

물렀고 새로운 형태의 프로파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k=5 모형이 효율적으로 하위 집

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

에 최종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4개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k=4 모형은 가장 적합한 프로파

일에 해당할 확률(average latent class probability 

for most likely latent class membership by latent 

class)에서 대각선의 값이 모두 0.8 이상으로 나

타나 분류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

로 볼 수 있다(Pastor, Barron, Miller & Davis, 

2007).

최종 결정된 4개 집단의 외톨이 성향 및 학

업소진의 추정평균 패턴을 고려하여 명칭을 

부여했다(표 3). 첫 번째 집단은 192명(72%)으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들은 학

교생활의 주된 활동인 대인관계 및 학업에 모

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

되어 ‘적응 집단(well-functioning group)’으로 명

명했다. 두 번째 집단은 16명(5.9%)으로 가장 

낮은 비율이었고 외톨이 성향 평균은 낮으나 

학업소진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들은 대

인관계보다는 학업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함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소

진 집단(burnout group)’으로 명명했다. 세 번째 

집단은 29명(10.8%)이었고, 4개 집단 중 외톨

이 성향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학업

소진은 비교적 낮았다. 이 집단은 대인관계에

서 소외와 외로움을 느끼며, 사회적 유능감이 

낮고, 친구들과 교류도 부족하나 학업에 있어 

지치고 힘든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외톨이 집단(lonely group)’으로 명명했다. 

네 번째 집단의 경우, 외톨이 성향은 다소 높

은 평균을, 학업소진은 4개 집단 중 가장 높

은 평균을 보였다. 이 집단은 대인관계에서 

소외와 외로움을 느낄 뿐 아니라 학업에서도 

피로감, 무력감, 반감 등을 느끼고 있을 것으

로 추측되어 ‘외톨이-소진 집단(lonely-burnout 

group)’으로 명명했다. 각 프로파일의 형태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네 집단의 외로움 

성향 및 학업소진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4개 집단

은 외톨이 성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F(3, 266)=141.20, p<.001. 사후분

석 결과(Scheffe)에 따르면 외톨이 집단의 평균



남숙경․최현주 / 중학생의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의 잠재 프로파일 분류: 성별,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차이 분석

- 109 -

그림 1. 외톨이 성향 및 학업소진의 잠재 프로파일

구 분
적응 집단 

(n=195)

소진 집단

(n=16)

외톨이 집단

(n=29)

외톨이-소진 집단

(n=30)

χ2

(p)

남학생 (n=129) 100 (77.5%) 5 (3.9%) 10 (10.9%) 14 (10.9%) 4.78

(.189)여학생 (n=141) 95 (67.4%) 11 (7.8%) 19 (13.5%) 16 (11.3%)

표 4. 프로파일 별 성별 차이

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외톨이-소진 집단이었

다. 적응 집단과 소진 집단은 앞선 두 집단에 

비해 낮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나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업소진 역시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었다, 

F(3, 266)=98.01, p<.001. 외톨이-소진 집단과 

소진 집단은 적응 집단과 외톨이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평균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외톨이-소진 집단과 소진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적응 집

단과 외톨이 집단 간에도 학업소진에 있어 통

계적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프로파일에 따른 성별, 자아탄력, 자아취약,

학교적응의 차이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 LPA 결과 도

출된 4개 집단이 성별, 자아탄력, 자아취약, 

학교적응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를 지니는지 

분석해 보았다.

우선,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표 4). 남학생 집단에서는 적응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외톨

이-소진 집단, 외톨이 집단, 소진 집단의 순서

였다. 여학생 집단의 경우 적응 집단의 비율

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외톨이 집단, 외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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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응 집단

(n=195)

소진 집단

(n=16)

외톨이 집단

(n=29)

외톨이-소진 집단

(n=30)
F

(사후분석)
M SD M SD M SD M SD

자아탄력 5.67 1.29 5.36 1.11 4.93 1.11 5.08 1.00
7.76***

(a>b,c,d)

자아취약 3.96 1.14 4.81 0.86 4.80 1.08 4.95 1.24
11.67***

(d>b,c>a)

학교적응 2.97 0.36 2.76 0.35 2.71 0.43 2.56 0.35
14.02***

(a>b,c>d)

*** p<.001. a: 적응집단. b: 소진집단. c: 외톨이 집단. d: 외톨이-소진 집단. 

표 5. 프로파일 별 자아탄력, 자아취약,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이-소진 집단, 소진 집단의 순서였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4개 집단의 비율이 다소 상이하

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χ2(1, N = 270) = 4.78, p>.05.

자아탄력, 자아취약, 학교적응에서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했다(표 5). 우선 자

아탄력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F(3, 

266) = 7.76, p<.001. Scheffe 사후분석 결과, 적

응 집단의 평균(M=5.67, SD=1.29)은 다른 집

단과의 비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소진 집단

(M=5.36, SD=1.11), 외톨이-소진 집단(M=5.08, 

SD=1.00), 외톨이 집단(M=4.93, SD=1.11) 간 

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자아

취약 역시 일원분산분석 결과에서 차이가 검

증되었다, F(3, 266) = 11.67, p<.001. 자아취

약의 경우, 외톨이-소진 집단의 평균(M=4.95, 

SD=1.2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소진 집

단(M=4.81, SD=0.86)과 외톨이 집단(M=4.80, 

SD=1.08)이었다. 적응 집단의 평균(M=3.96, 

SD=1.14)은 4개 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에서도 4개 집

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F(3, 266) = 14.02, 

p<.001.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적응 집단

의 평균(M=2.97, SD=0.36)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소진 집단(M=2.76, SD=0.35)과 외톨이 

집단(M=2.71, SD=0.43)이었다. 외톨이-소진 집

단은 4개 집단 중 가장 낮은 학교적응 평균

(M=2.56, SD=0.35)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외톨이 성

향과 학업소진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집

단을 나누어보고, 이들의 성별,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외톨

이 성향과 학업소진으로 구성되는 잠재프로파

일을 확인하고, 분류된 프로파일에 따른 특성

(성별, 자아탄력, 자아취약, 학교적응)을 살펴

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톨이 성향과 학업소진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4개의 잠재

프로파일이 도출되었다. 잠재프로파일 1은 총 

192명(72%)이 해당되었으며, 외톨이 성향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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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진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여 적응 집단

(well-functioning)으로 명명했다. 이 집단은 대인

관계 및 학업에 있어 모두 큰 어려움을 경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잠재프로파일 2는 

가장 낮은 비율인 총 16명(5.9%)이 해당되었으

며, 외톨이 성향 평균은 낮으나 학업소진에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어, 소진집단(burnout 

group)으로 명명했다. 이들은 대인관계로 인한 

외로움보다 학업으로 인한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잠재프로파일 3은 총 29

명(10.8%)이 해당되었으며, 4개 집단 중 외톨

이 평균은 가장 높고 학업소진은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나 외톨이 집단(lonely group)으로 명명

했다. 이 집단은 학업으로 인한 소진의 수준

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또래들과의 교류 수

준이 낮고 사회적 유능감이 낮으며 대인관계 

영역에서 소외와 외로움의 정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잠재프로파일 4는 총 30명

(11.1%)으로 외톨이 성향 수준도 다소 높고, 4

개의 집단 중 학업소진 수준도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외톨이-소진 집단(lonely burnout 

group)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대인관계 

영역에서 어려움으로 인해 외로움과 소외감의 

정서 경험 수준이 높고 학업 영역에서도 주어

진 학업에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고 무기력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상의 네 집단의 분포를 중심으로 결

과를 보면, 우선 적응집단이 전체의 72%를 차

지하고 있음을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

분의 중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적응적으로 대처

하여 건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추

론케 한다. 한편 소진집단과 외톨이 집단의 

경우 심리적 자원이나 학교 적응에 있어 비슷

한 수준을 가질 수 있으나, 이들이 구체적으

로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 학업과 관계 영역으

로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진(약 6%) 집단보다 높은 외톨이 집단(약 

11%)의 비율을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

생들이 학업 소진 보다는 외톨이 성향으로 인

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외톨이-소진 집단은 약 11%로 관계와 학업

의 두 영역에서 모두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진 집단보다

도 많은 중학생들이 외톨이-소진 집단에 속했

는데, 이는 학업 소진을 단독으로 경험하기 

보다는 교우 관계 및 학업 소진 문제를 동시

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을 뜻한다.

둘째, 잠재프로파일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소진

집단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톨이 집단 

역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과 비교해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톨이-

소진 집단은 남녀 비율이 거의 유사했다. 이 

집단은 관계영역과 학업영역에서 모두 어려움

을 경험하는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데, 여

기에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관계 

영역과 학업 영역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

고 학교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자아탄력성(자아

탄력 및 자아취약)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 우선 자아탄력의 경우, 적응 집단의 평

균이 다른 집단들보다 높으며, 나머지 세 집

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적응 집단의 경우를 제외

한 소진, 외톨이, 외톨이-소진 집단에서는 자

아탄력 수준이 유사했음을 뜻한다. 대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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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아취약의 경우, 외톨이-소진 집단의 평균

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소진 집단 및 외톨이 

집단, 마지막으로 적응 집단의 순서로 나타났

다. 이는 소진 집단과 외톨이 집단은 어려움

을 보이는 문제 영역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자아취약과 같은 심리적 취약성 요인에 있어

서는 비슷한 수준을 지녔음을 반영한다. 관계

와 학업 영역에서 모두 어려움을 보이는 외로

움-소진 집단의 경우 가장 자아취약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자아탄

력성이 높은 중학생은 외로움과 학업소진에 

있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문제 영역이 달라도 관계 

영역과 학업 영역에 모두에 있어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자아탄

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입방안의 중요성을 시

사한다.

넷째,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적응 집단의 

학교적응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소진 집단과 외톨이 집단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네 집단 중 외톨이-소진 집단이 

가장 낮은 학교 적응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적응에 있어 외

톨이 성향과 학업소진 수준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래집단에

서의 낮은 수용 경험이 외로움의 수준을 높이

며, 대인관계 문제 해결 기술에 중요한 사회

적 유능감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는 우울, 무력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이어지며 학교적응에까지 저해가 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만

성화되어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경우 역시 학

교생활에 대한 어려움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

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외톨이-소진 집단의 

학교적응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구가 없이 혼자 지

내는 외톨이 성향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

소진 등과 같이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동반하

는 경우, 적응상 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

을 뜻한다. 이는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있어 

대인관계와 학업 모두 중요한 영역임을 시사

하며, 이 영역들 모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학교적응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외톨이 성향 수준

과 학업소진 수준으로 구성된 집단들(적응, 소

진, 외로움, 외로움-소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각 집단을 위해 고려

될 수 있는 학교 현장 및 상담 장면에서의 개

입 방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톨이 집단의 경우 위축된 행동이 

아동기 중기까지 계속될 경우 심각한 적응 문

제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Berndt & 

Keefe, 1995)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개입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외톨이 성향의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경험하는 외로움 

등의 부정적 정서들을 회피하고자 스마트폰 

등을 사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사회연결성을 통한 애정 소속 

욕구들을 충족시키며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조절력에 부정

적으로 영향을 미쳐 더욱 스마트폰이나 SNS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외로움으로 

인한 관계적 영역의 문제가 학업 이외에 어떻

게 내현화 그리고 외현화 문제 행동으로 연결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따

른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톨이의 경험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기

술의 결손은 적절한 정서 표현을 제한하고 타

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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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성인기에도 새로운 관계 내에서 부적응

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외로움으

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

할 수 있는 훈련 및 프로그램들이 학교 현장

과 상담 현장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어,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관계에서 느끼

는 불편감과 긴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또래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

념들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서적인 문제를 넘어 의사

소통방법 훈련 등을 통해 자기 생각을 적극적

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사와 상담자

는 청소년들이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표현함에 적극적으로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하

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감 경험을 통해 

또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감

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규

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특히 개인

주의적 문화 속에서 성장한 서양의 청소년들

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가 우세

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집단에서의 외톨이 

경험은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에

(손정우, 2002)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소진 집단의 경우, 학업소진이 긴 시간을 

두고 발달하는 현상임을 고려하여(이상민, 

2012), 예방차원에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학업소진 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미리 인식하여 학업 스트레스

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정서적 불편감(고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

이고 비판단적 또는 수용적인 태도를 강조하

는 마음챙김 등의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들(정문정, 이상민, 최현주, 2016)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학업소진에도 관련이 높기에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귀인양식 및 

인지도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

히 학습 상황은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판단의 

단서가 되기(유지현, 2013)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둔 

피드백, 상호작용 및 비교과 활동들을 확대하

여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로움-소진 집단의 경우, 무엇보다 외톨이 

성향의 수준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자아존중감

이 현저히 낮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질 

수 있기에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

기개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존감은 학업소

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기에 자존

감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

급단위, 그리고 개인을 중심으로 한 활동 및 

상담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경험하는 심리적인 부정적 정서와 어려움은 

학습 동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다(송병국 등, 2016). 그런데 이러한 학습 동기

가 역시 학업소진에도 매우 중요한 변인이기

에, 외로움-소진 집단의 경우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는 개입방안을 모색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집단별 특성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외

톨이 성향과 학업소진 수준 모두에 있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자

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특히, 자아탄력성이 성격이나 기

질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지만 환경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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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도 변화가 가능하고(성진숙, 최현주, 

2018), 단기간이 아닌 부모 혹은 교사와의 안

정적인 애착 형성을 기반으로 지지와 격려, 

인정을 통해 서서히 향상된다는 점(김영혜, 

2009)을 고려할 때,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촉진적인 의사소통 및 공감은 무엇보다 필요

하며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사 연수 및 지

원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톨이 성향 및 학업소진의 증

상은 멍하게 앉아있기, 딴 짓 하기, 잠자기 등

과 같이 보다 조용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기에, 외현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정서적,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내현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차리고 개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

련하여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전환(이혜영, 손흥숙, 김일혁, 김미숙, 2012)이 

요구되며, 학생들의 내현화 문제를 스크리닝

하고 조기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학교시스템

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흔한 문제들로 학교적응을 저해함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함께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외로움과 학업소진의 문제를 함

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외

로움 수준과 학업소진 수준을 중심으로 잠재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각 집단 별 특성을 이해

하고 구별되는 집단의 특성을 위한 개입방안

들과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서 매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경남 소재 중학교 3학년

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를 중학

생 대상 모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톨이 성향 수준과 학업

소진 수준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별 특성을 살

펴봄으로써 유사한 집단유형 및 특성들이 도

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

째, 본 연구는 외톨이 성향 및 학업소진의 각 

총합을 중심으로 수준을 분류하여 집단유형을 

살펴보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두 변인 

하위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좀 

더 집단별 특성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개인 

내적 및 환경적 개입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안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

구의 자아탄력성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인 자아

탄력성 요인과 자아취약성 요인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후속연

구에서는 두 요인 간의 관계 및 타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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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in Latent Profile Analyses of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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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profiles of loners and those likely to suffer academic burnou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determine whether these profiles differed by gender, ego-resilience, 

ego-weakness, and school adaptatio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70 middle school students in 

Kyung-n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four main profiles of students related to their likelihood 

of being loners and suffering academic burnout: the adaptive group, which had a low tendency towards 

both loneliness and academic burnout; the burnout group, which had a high tendency towards academic 

burnout but a low tendency towards loneliness; the lonely group, which had a high tendency towards 

loneliness but a low tendency towards academic burnout; and the loner-burnout group, which had high 

tendencies towards both loneliness and academic burnout. Cross-tabulation and one-way ANOVA analyses 

of the four groups showed that the loneliness-burnout group had a statistically lower level of 

ego-resilience, higher level of ego-weakness, and lower level of school adaptation than the other groups.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present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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